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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Recently fast fashion has become a key component of the fashion market, which has led to an 
increase in overconsumption, or the consumption of clothes that are discarded after only a single 
season. This has resulted in consumers possessing fashion goods that they do not use often or 
cannot discard. This study looks at consumer hoarding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oarding behavior and difficulty discarding fashion goods for consumers. This study surveyed 
male and female consumers in their 20s～50s for empirical analysis in July 2018. The survey 
study surveyed 366 male and female consumers aged 20s～50s, who were selected through online 
convenience sampling for empirical analysis in July 2018.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s 19.0 and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OVA 
analysis, and the Scheffe test, χ²-test, and t-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greatest 
proportion of unused fashion goods possessed by the consumer were clothes, as compared to 
shoes or bags. Clothes and bags were possessed for a longer number of years, as compared to 
shoe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proportion of unused fashion goods, and the 
number of years possessed,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clothes, sex, marital sta-
tus, age, number of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and income of the consumer were relevant, 
whereas for shoes, sex, marital status, age, and monthly amount spent on fashion goods were 
relevant. For bags, age and income of the consumer were relevant. Second, a significant differ-
ence was found in difficulty discarding unused fashion goods,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un-
used goods and the number of years possesse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unused goods, and 
the longer the number of years possessed, the greater the difficulty of discarding. A difference 
was found in the amount of influence the proportion of goods and the longest number of years 
possessed had, depending on the goods category. Thir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ntion to 
discard was found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unused goods and the longest number of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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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인은 사계절 기후 특성도 있지만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방에서 옷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

균 25%로 일본인의 2배 이상 된다고 한다

(Joongang Ilb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0).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입을 옷이 없다

고 하고 있어서, 상당수 패션제품은 잘 활용되지

못하고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의복을 소유하게 된 데

에는 섬유과학의 발달로 물리적 수명이 길어지

게 된 것과 빠른 유행 주기 변화 그리고 생활수

준 향상 및 그에 따른 소비 가치관의 변화 등에

기인한다(Shin & Cha, 1991; Kim, 1998; Han,

2009).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비자는 의복의 내

구성이나 기능성이 아니라 유행, 싫증과 같은 개

인적인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옷을 제대로 사용

하지 않고 그대로 옷장에 방치하고 있다(Han,

2009). 활용되지 않으면서 집안에 방치 혹은 사

장하고 있는 다량의 패션제품은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즉 사용되지

않고 집안에 묶여 재활용되지 않음으로써 제품

의 사회적, 경제적 효용가치가 상실되고(Hong,

1998) 자원낭비 문제가 발생한다(Shin & Cha,

1991; Kim & Lee, 1997; Chung, Park, &

Kwon; 2001; Park, 2009). 또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집안에 과다 누적 혹은 과다 보관됨으로

써 보관 장소나 주거 공간 부족의 문제가 발생

하고(Shin & Cha, 1991; Chung et al., 2001;

Kwon, 2014) 이로 인해 개인에 따라서는 정리

혹은 버리기 어려움의 스트레스도 나타난다.

패션제품의 사장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됨에 따라 이에 관심을 갖는 여러 연구

들이 수행되었다. 연구들 중 상당수는 사장 의복

의 발생 이유를 밝히는데 집중되었으며(Nam &

Chung, 1987; Shin & Cha, 1991; Kim & Lee,

1997; Kim, 1998: Kim, Rhee, Lee, Kwon, &

Lee, 1998; Kim & Cho, 2002; Kwon, 2014) 또

다른 연구로는 다량의 사장 의복 및 의복 폐기

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 사회적 책임문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Jang, 2008; Yoo, 2012;

Han, 2009; Jeong & Park, 2006; Park & Oh,

2005; Chang & Park, 1997) 과 재활용, 폐기,

처분행동을 다룬 연구들(Kim, 1998; Kang,

2013; Roh & Kim, 2002; Huh , 2006; Ahn,

2016)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많은 패션제품이 몇 번 사용

되지 못하고 집안에 사장되거나 버려지는 사회

적 현상에 주목하여(Birtwistle & Moore, 2007),

소비자들이 사장 패션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정

도는 어떠하며 이러한 제품의 관리에 있어서 버

리지 못하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

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장 패션제

품을 일 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버리

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구입 후 일 년 이상의

제품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제품의 보유 특성(보

유 정도 및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른 버리기 어

려움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신이 사

possessed. For clothes, the higher the proportion and the longer the number of years possessed, 
the greater the intention to discard. This study will help consumers who make purchases in the 
fashion market organize goods rationally and make a habit of engaging in desirable consumer 
behaviors. 

Key words: difficulty in discarding(버리기 어려움), possession characteristics(보유 특성), 
unused fashion goods(사장 패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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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던 제품을 막상 버리려고 하면 어떤 결정 시

점이 있어야 하고 그 이전까지는 무관심하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

특히 패션제품은 소유자가 제품에 부여하는 심리

적,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어서(Byun, 2008) 버리

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어려움 요인이 나타

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이러한 패션제

품 버리기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사장 패션제

품의 보유 특성과 버리기 어려움 행동과의 관계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연구문제로

첫째,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특성을 보유 비중과

보유 최장 년 수 중심으로 파악하고 둘째, 보유

특성에 따라 버리기 어려움 정도와 버리기 어려

움 요인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며 셋째, 보유

특성에 따라 평소 의복정리 행동 및 향후 버리기

변화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대의 넘쳐나는 패션제품 풍요 속에

서 구매의 즐거움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한편으로

는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바람직한 소비행동

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장 패션제품 보유 특성
패션제품의 사장에 대한 관심은 경제수준의

향상과 패션에 대한 관심 증가, 그로 인한 구매

증가로 개인마다 잘 활용하지 못하고 보유하는

의복 수가 많아지면서 부터이다. 또한 최근 패스

트 패션의 대량생산과 과잉소비 문제가 전 세계

적으로 이슈화되면서(Yoon, Jin, & Kang, 2013)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패션제품의 사장이나 처분행동에 관심을 갖고

현황 파악이나 발생원인 및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밝히는 연구들을 수행하였다(Ahn,

2016; Han, 2009; Jeong & Park, 2006; Kang,

2013; Kwon, 2014; Kwon, Kim, & Lee, 2002;

Park, 2009).

패션제품의 사장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사장

현황이나 사장 원인 및 그에 따른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먼저

사장 현황을 분석한 연구로 Shin & Cha(1991)

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 사례

의 57.0%가 의복보관 공간부족을 인식하고 있으

면서도 가정 당 평균 13.7%의 사장 의류를 보관

하고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셔츠, 바지, 스커트의

사장율이 가장 높고, 의복 중에서는 의례용인 한

복의 사장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구성원, 성, 주택형태에 따라 사장율에 차이가

있어 자녀보다는 부모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

립주택 및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더 사장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 Lee(1997)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장 의복을 가

족이나 친지에게 주는 것 다음으로 대부분 그대

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관 정도

는 40～50대보다 20대～30대가 높게 나타났다.

Park(2009)의 10～2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지난 1년 구입한 옷 중 잘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40.8%나 되었고 환

경에 대한 인식 및 행동 수준에 따라 이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해

사장율은 낮고 재활용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Han(2009)의 13~30세 미만 남녀 소비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 구입한

옷 중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가 33.0%, 50～70%인 경우가 29.9%, 30～

50%인 경우가 26.2%, 70% 이상인 경우도 11.2%

나 되었으며, 잘 입지 않는 옷을 그대로 옷장에

보관하는 경우가 분리수거, 수선 및 재활용, 기

증, 교환 및 판매의 경우보다 보다 높았고, 입지

않는 옷을 그대로 옷장에 보관하는 비율이 높을

수록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ang(2013)의 20~59세 성인 여성을



服飾 第69卷 1號

- 74 -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복량의 약 25%가 활

용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중 새 옷의 약 30%는

그대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

장 정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직업에

따라서는 학생이 주부보다 1.6배, 직장인보다 2.5

배 높게 나타나 새 옷의 사장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won(2014)의 20～40대 남녀 소비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비자에 따라 20～

80%의 의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평

균 약 40%) 처분결정을 보류한 상태의 의복이

상당히 많음을 밝혔다.

한편 사장 의복의 발생원인 혹은 이유를 조사

한 연구로는 Nam & Chung(1987)의 20세 이상

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복 사장 동

기는 유행 및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음, 피복

소지 수가 많음, 피복형태 및 색깔의 손상, 체형

변화 등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동기는 성별에 따

라 차이가 있어서 유행 및 디자인이 마음에 들

지 않음과 피복 소지수가 많음은 여성이 더 고

려하고, 피복형태 및 색깔의 손상, 체형변화는

남성이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 &

Cha(1989)의 연구에서는 부모 및 자녀 간에 사

장 이유가 달라서 아버지는 치수, 유행, 낡아서,

싫증, 디자인, 세탁 손상, 의복파손 등의 순으로,

어머니는 유행, 치수, 디자인, 낡아서, 싫증, 세탁

손상, 의복 파손 순으로 나타났고 유행, 싫증과

같은 사회심리적 이유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

을수록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자녀의 경우는 치수, 낡아서, 디자인, 싫증, 유행,

의복파손, 세탁 손상 순이었고 여기에는 신체적

변화가 주요 발생 요인이라고 하였다. Kim &

Lee(1997)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

복의 주요 사장 이유가 체형 변화로 치수가 맞

지 않게 되어서>오래 입고 낡아서>디자인 및 색

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유행에 뒤떨어져

서>세탁이나 착용 중 모양이 변하거나 지퍼 등

이 고장나서>충동구매 순으로 조사되었다. Kim

(1998)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복 및 체형변화 원인, 유행 원인, 비계획적 소

비 및 의복관리 원인 등으로 나타났고, 발생 원

인별로 인구통계적 변인에 차이가 있어서 의복

및 체형변화 원인은 직업, 월평균 소득, 월평균

의류비에 따라서, 유행 원인은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용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1998)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복자체 및 체형변화 원인>유행

충실 원인>의복과다 원인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Kim & Cho(2000)의 미혼 취업 여성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의복의 비계획적 관리 원인,

의복의 변형 및 체형변화 원인, 유행추종 원인

등으로 파악되었다. Kwon et al.(2002)의 성인여

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장 이유가 적합

성 불만인 경우 결혼여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서, 유행변화에 의한 경우는 결

혼여부에 따라서, 효용 감소에 의한 경우는 연령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타났다.

Kwon(2014)의 20～4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맞음새, 사이즈, 디자인 또는 색상, 유

행 변화, 단순 싫증, 특수성, 새로운 의복 구입,

신체 변화, 취향 변화, 나이 변화, 신분 변화 등

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의복의 사장은 다른 제품군

과는 달리 의복 자체의 품질 뿐만 아니라 소비

자의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고

(Guy & Banim, 2000) 연구 시점 및 연구 대상

에 따라 사장 정도나 사장 요인별 중요도가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장 패

션제품의 범위를 의류, 신발, 가방을 포함시켜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유 특성을 보유

정도 및 보유 최장 연수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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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제품의 처분과 버리기 어려움
잘 사용하지 않는 패션제품을 그대로 보관(사

장)하는 경우 우선 집안에 쌓여가는 제품의 정

리정돈 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보관할 것인

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의복을 원래의

목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거

나 일시적(타인 대여 등) 혹은 영구적(버림, 양

도, 교환, 재판매 등)으로 처분하는(Jacoby,

Berning, & Dietvorst, 1997) 과정에서 소비자들

은 버리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확실한 폐기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이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보관 또는 폐기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갖게

되는 어려움, 폐기 이유, 소비자 특성 등을 다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먼저 폐기 이유를 다룬 연

구들을 보면, Fratzke(1976)는 의복의 주된 처분

이유가 부적합한 맞음새, 스타일, 기분, 오래됨

등이라고 하였고 Yoo(1996)는 성인 여성들의 의

복 폐기 결정이 적합성에 대한 불만, 물리적 효

용 감소, 유행 변화, 품질 불만, 싫증, 취향 변화,

불편 요인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이가 적을수

록 적합성 불만, 품질 불만, 싫증, 취향 변화, 불

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Hong

(1998)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

복 처분은 5가지 요인, 즉 부적합성, 유행 변화,

품질 불만, 제품 효용 감소, 관리/불편 등에 의

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는 체형 변화로 옷이

잘 맞지 않는다>색이 바래고 보풀이 생겼다>오

래 입어서 옷의 낡아졌다>새로 구입한 옷이 있

어서 안 입게 된다>입었을 때 편하지 않다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제품의 품질하자 문

제는 중요 요인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또한 처분

결정에는 충동구매>개성>의복만족도(-)>실용성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Morgan &

Birtwistle(2009)은 의복 처분이 낮은 품질, 유행

변화, 목적성 구매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Kang(2013)의 20~50대 성인 여성들에 대한 연

구에서는 유행 변화>입을 기회 적음>취향 변화>

싫증 및 제품 노후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연령,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어, 20대와 학생은

나쁜 품질과 취향 변화가, 30~40대 및 직장인과

주부는 체형 변화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

다. Kwon(2014)의 20~4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장 또는 처분 이유가 신체 변화,

나이 변화, 신분 변화, 유행 변화, 취향 변화, 오

래됨, 의복 손상, 낡음, 싫증, 새로운 의복 구입

등이었으며, 의복의 손상이나 낡음과 같은 물리

적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바로 처분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였다.

한편 소비자들은 궁극적인 폐기 결정을 내리

기 이전에 제품마다 버리기 어려운 이유 등을

고려하여 폐기 혹은 잠정적 보관을 결정한다. 의

류제품의 버리기 어려움과 관련한 연구들이 수

행되었는데, 버리기 어려움의 이유로 Shin &

Cha(1991)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아까워서>적당한 처리방법이 없어서>후에 폐

품으로 활용하려고>유행이 돌아오면 재이용하려

고 등이 지적되었고, Bye & McKinney(2007)의

연구에서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의 보관 이유

로 체중조절 수단으로의 활용 가치, 투자 가치,

정서적 가치, 미적 가치 등이 지적되었다. Kang

(2013)의 연구에서는 아까워서>유행이 돌아오면

다시 입으려고>처리방법을 몰라서>나중에 적당

한 사람 주려고 순으로 고려되었고 연령에 따라

고려 정도에 차이가 있어 20～30대는 아까워서>

유행 기다림>처리방법 모름>폐품활용 및 나중에

타인 주려고 순으로, 40~50대는 아까워서>유행

기다림>나중에 타인 주려고>처리방법 모름 순으

로 나타났다. 패션제품의 버리기 어려움은 위에

서와 같이 소비자들의 버리지 못하는(버리기 어

려운) 다양한 이유와 특성에 따라 보유제품 중

일부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에 가까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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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소비자들이 잘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버

리지도 못하고 있는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특성

에 따라 버리기 어려움 정도, 어려움 요인, 향후

버리기 변화 의도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

악하고자 한다. 패션제품의 버리기 어려움과 관

련한 선행연구로 쇼핑성향과 패션제품 버리기

어려움과의 관계를 다룬 Park et al.(2016)의 연

구, 패션제품 처분행동과 버리기 어려움과의 관

계를 다룬 Park & Ku(2017)의 연구 등이 수행

되었으나 매우 미미하게 다루어졌고 또한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특성과 버리기 어려움과의 관

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아서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소비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버리지 못

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특성

과 이러한 제품을 버리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어

려움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특성(보유 정

도 및 보유 최장 년 수)을 알아본다.

연구문제2.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특성에 따른

버리기 어려움 행동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3.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특성에 따른

의복행동(평소 정리행동, 향후 버

리기 변화의도)을 알아본다.

2. 자료수집 및 측정도구
본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해 2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2018년 7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36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응답자의 성, 연

령, 결혼 여부의 분포는 <Table 1>과 같다. 패션

제품 버리기 어려움 특성이 소득, 월 패션제품

지출비, 동거 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이들 변수의 분포는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 41명(11.2%), 200～300만

원 미만 61명(16.7%), 300～400만원 미만 75명

(20.5%), 400～500만원 미만 57명(15.6%), 500

만원 이상 132명(36.1%)이었고, 월 패션제품 지

출비는 5만원 미만 65명(17.8%), 5～10만원 미

만 87명(23.8%), 10～20만원 미만 120명(32.8%).

20～30만원 미만 42명(11.5%), 30만원 이상 52

명(14.2%), 동거 가족 수는 단독 거주 32명

(8.7%), 2인 거주 47명(12.8%), 3인 거주 122명

(33.3%), 4인 거주 124명(33.9%), 5인 이상 41

명(11.2%) 이었다.

설문지는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특성, 버리기 어려움 행동(버리기 어려움

정도, 버리기 어려운 이유), 의복행동(평소 패션

제품 정리행동, 향후 버리기 변화의도), 인구통

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장 패

션제품은 Kang(2013)의 정의에 기초하여 구입

후 1년이 경과한 활용하지도 폐기하지도 않은

상태의 제품으로 정의하였으며, 버리기 어려움은

Park & Ku(2017)의 정의에 따라 소비자 자신

이 소유하고 있는 패션제품을 처분하기 어려워

하는 정도로 하였다.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특성

은 총 보유 제품 중 사장 제품의 보유 비중 및

보유 최장 년 수로 측정하였으며 의류, 신발, 가

방을 대상으로 하였다. 변수 측정에 있어 패션제

품 버리기 어려움 정도(5문항)는 Jeon & Lee

(2013), Park et al.(2016)의 연구를, 버리기 어

려움 요인(25문항)은 Kang(2013), Kim(1998),

Yoo(1996), Yun(1995)의 연구를, 평소 패션제품

정리행동(5문항)은 Park & Chung(2014)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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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향후 버리기 변화의도(2문항)는 Kwon(2014),

Park(2009)의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본 연

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35

명의 예비조사자들에게 문항에 대한 이해도, 소

요 시간, 문항 순서 등을 평가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s 19.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카이제곱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 Scheffe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사장 패션제품 보유 현황

1) 보유 비중 및 보유 최장 년 수 특성

소비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사장 패션제품의 보중 비중 및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른 분포는 <Table 2>, <Table 3>과 같

다. 먼저 보유 비중을 보면, <Table 2>에서와 같

이 사장율 20% 미만에서는 의류의 경우 소비자

의 35.8%가, 신발 및 가방의 경우 각각 소비자의

55.2% 및 51.1%의 소비자가 분포하여, 다소 낮은

사장율인 20% 미만에서는 의류는 신발 및 가방

에 비해 보다 적게 사장되는 경향을 띠었다. 한편

이 보다 높은 20～40%의 사장율에서는 의류의

경우 소비자의 45.1%가 이 구간에 속하여 약 절

반 정도의 소비자가 총 소유 의복의 20～40%를

사장하고 있었고, 신발 및 가방은 각각 30.9% 및

32.3%의 소비자가 분포하여 의복이 신발 및 가방

에 비해 사장되는 정도가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

었다. 사장율 50% 이상의 경우에도 의류는 9.0%

의 소비자가, 신발 및 가방은 각각 6.3% 및 7.4%

의 소비자가 분포하여 의류가 가방 및 신발에 비

해 다소 많이 사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Park(2009)의 10～20대를

Gender Marital status Age

Classification n % Classification n % Classification n %

Male 177 48.4 No 161 44.0
20s 89 24.3

30s 88 24.0

Female 189 51.6 Yes 205 56.0
40s 97 26.5

50s 92 25.1

Total 366 100.0 Total 366 100.0 Total 366 10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Clothing Shoes Bag

n % n % n %

Less than 10% 60 16.4 120 32.8 113 30.9

10～less than 20% 71 19.4 82 22.4 74 20.2

20～less than 30% 94 25.7 60 16.4 72 19.7

30～less than 40% 71 19.4 53 14.5 40 12.6

40～less than 50% 37 10.1 28 7.7 34 9.3

Over 50% 33 9.0 23 6.3 27 7.4

Total 366 100.0 366 100.0 366 100.0

<Table 2> The proportion of unused fashio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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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난 1년 구입한 옷 중

잘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40.8%로 나타난 결과와 Han(2009)의 13~30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 미만이

33.0%, 50～70%가 29.9%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

해 볼 때 이 두 연구보다 본 연구가 넓은 연령

층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젊은 층의 사장

율이 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최장 년 수

특성을 보면, <Table 3>에서와 같이 보유 기간 5

년 미만에서는 의류가 55.2%, 신발이 67.2%, 가

방이 53.5%의 소비자가 분포하여,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이 5년 미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보유 기간 5년 미만에서 의류와 가

방은 신발에 비해 소비자 분포 비중이 다소 낮

게 나타나 의류와 가방이 신발보다 더 오랜 기

간 보유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특성은 8년 이상 장기 보유에서도 잘 나타나,

의류는 27.1%, 신발은 13.6%, 가방은 23.5%의

소비자가 분포하여 의류와 가방이 신발에 비해

더 장기간 사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사장 패션제품 보유 특성에 따른 인구통계적

변인 차이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사장 패션

제품의 보유 비중 및 보유 최장 년 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유 비중의 경우, <Table 4>

에서와 같이 의류는 성에 따라, 신발은 성, 월

패션제품 지출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방은 성, 연령, 결혼, 동거 가

족 수, 소득, 월 패션제품 지출비 등 모든 변인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부터 의류와 신발은 여성이 남성보다 사장제품

보유 비중이 높고, 신발은 월 패션제품 지출비가

높을수록 보유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류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사장율

이 높은 것은 Shin & Cha(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으며 과도한 습득 행동이 여성

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Frost,

Grisham, & Steketee, 2004)에 비춰볼 때 여성

들은 남성에 비해 구매는 많이 하지만 제품의

활용도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른 특성을 보면, <Table 5>에서와 같이 의류는

성, 결혼, 연령, 동거 가족 수, 소득에 대해, 신발

은 결혼, 연령에 대해, 가방은 연령, 소득에 대해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

류는 남성보다 여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이, 20～

30대 보다는 40～50대가, 가족 수는 3인의 경우

가, 소득이 높을수록 보유 기간이 긴 경향을 띠

었다. 신발은 미혼보다는 기혼이, 보다 높은 연

령대의 보유 기간이 더 길었고, 가방은 20～30대

Classification
Clothing Shoes Bag

n % n % n %

2～3 years 96 26.2 139 38.0 115 31.4

4～5 years 99 27.0 107 29.2 81 22.1

6～7 years 72 19.7 70 19.1 84 23.0

8～10 years 53 14.5 32 8.7 52 14.2

11～15 years 29 7.9 11 3.0 23 6.3

over 16 years 17 4.7 7 1.9 11 3.0

Total 366 100.0 366 100.0 366 100.0

<Table 3> The longest number of years possessed of unused fashio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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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40～50대가, 고소득의 경우가 더 보유 기

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의 경우 동거 가

족 수가 보유 기간에 영향을 미친 점은 가족 수

가 많을수록 안 입는 옷을 그냥 두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난 Park, Lyu, Park., & Park(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Fashion

items
Variables Classification 2～3 years 4～5 years 6～7 years

8～10

years

over 11

years
χ²

Clothing

Gender
Male 57a(46.4b) 45(47.9) 37(34.8) 26(25.6) 12(22.2)

14.411**
Female 39(49.6) 54(51.1) 35(37.2) 27(27.4) 34(23.8)

Marital

status

No 55(42.2) 48(43.5) 32(31.7) 13(23.3) 13(20.2)
20.478***

Yes 41(53.8) 51(55.5) 40(40.3) 40(29.7) 33(25.8)

Age

20s 34(23.3) 30(24.1) 17(17.5) 2(12.9) 6(11.2)

31.994***
30s 24(23.8) 22(23.8) 20(17.3) 13(12.7) 9(11.1)

40s 24(25.4) 25(26.2) 16(19.1) 19(14.0) 13(12.2)

50s 14(24.1) 22(24.9) 19(18.1) 19(13.3) 18(11.6)

Number

of family

members

1 14(8.4) 9(8.7) 7(6.3) 1(4.6) 1(4.0)

21.013*
2 14(12.3) 17(12.7) 5(9.2) 5(6.8) 6(5.9)

3 32(32.0) 27(33.0) 20(24.0) 23(17.7) 20(15.3)

Over 4 36(43.3) 46(44.6) 40(32.5) 24(23.9) 19(20.7)

Income

(Korean

Won)

Less than 3million 35(26.8) 29(27.6) 18(20.1) 6(14.8) 14(12.8)

18.319*3million～Less than

5million
36(34.6) 33(35.7) 30(26.0) 23(19.1) 10(16.6)

<Table 5> The difference in demographic variables according to the longest number of years possessed of unused

fashion goods

Fashion

items
Variables Classification Less than 10%

10～less than

30%
over 30% χ²

Clothing
Gender

Male 40a(29.0b) 124(132.0) 13(16.0)
10.058**

Female 20(31.0) 149(141.0) 20(17.0)

Total 60(16.4c) 273(74.6) 33(9.0)

Shoes

Gender
Male 74(58.0) 67(68.7) 36(50.3)

16.454***
Female 46(62.0) 75(73.3) 68(53.7)

Monthly amount spent

on fashion goods

(Korean Won)

Less than 100,000 68(49.8) 55(59.0) 29(43.2)

20.452***
100,000～less than

500,000
32(39.3) 47(46.6) 41(34.1)

Over 200,000 20(30.8) 40(36.5) 34(26.7)

Total 120(32.8) 142(38.8) 104(28.4)

a(Observed frequency), b(Expected frequency), c(%)

***p<.001, **p<.01

<Table 4> The difference in demographic variables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unused fashio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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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특성에 따른 버리기
어려움 행동 특성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특성에 따라 버리기 어

려움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버

리기 어려움 행동을 버리기 어려움 정도, 버리기

어려움 요인, 버리기 어려움에 따른 소비자 유형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보유 특성(보유 비중 및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른 버리기 어려움 정도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비중 및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라 버리기

어려움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버리기 어려움 정도를 5문항(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스트레스이다. 잘 사용하

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버리지 못하

고 보관하는 편이다.)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들 문

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1로 내적일관성

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비중에 따른 버리기 어

려움 정도를 보면, <Table 6>에서와 같이 의류,

신발, 가방 모두 보유 비중 정도에 따라 버리기

어려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버리기 어려움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른 버리기 어려움도

<Table 7>에서와 같이 의류, 신발, 가방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의 경우

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버리기 어려움이 더 큰

Fashion

items
Variables Classification 2～3 years 4～5 years 6～7 years

8～10

years

over 11

years
χ²

Over 500million 25(34.6) 37(35.7) 24(26.0) 24(19.1) 22(16.6)

Total 96(26.2c) 99(27.0) 72(19.7) 53(14.5) 46(12.6)

Shoes

Marital

status

No 74(61.1) 46(47.1) 27(30.8) 7(14.1) 7(7.9)
12.244*

Yes 65(77.9) 61(59.9) 43(39.2) 25(17.9) 11(10.1)

Age

20s 44(33.8) 26(26.0) 14(17.0) 2(7.8) 3(4.4)

26.521**
30s 32(33.4) 27(25.7) 20(16.8) 8(7.7) 1(4.3)

40s 41(36.8) 21(28.4) 20(18.6) 9(8.5) 6(4.8)

50s 22(34.9) 33(26.9) 16(17.6) 13(8.0) 8(4.5)

Total 139(38.0) 107(29.2) 70(19.1) 32(8.7) 18(4.9)

Bag

Age

20s 39(28.0) 23(19.7) 19(20.4) 6(12.6) 2(8.3)

30.952**
30s 22(27.7) 26(19.5) 21(20.2) 13(12.5) 6(8.2)

40s 30(30.5) 15(21.5) 27(22.3) 15(13.8) 10(9.0)

50s 24(28.9) 17(20.4) 17(21.1) 18(13.1) 16(8.5)

Income

(Korean

Won)

Less than 3 million 40(32.0) 22(22.6) 19(23.4) 14(14.5) 7(9.5)

16.666*
3million～Less than

5million
50(41.5) 23(29.2) 30(30.3) 16(18.8) 13(12.3)

Over 500million 25(41.5) 36(29.2) 35(30.3) 22(18.8) 14(12.3)

Total 115(31.4) 81(22.1) 84(23.0) 52(14.2) 34(9.3)

a(Observed frequency), b(Expected frequency), c(%)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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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보유 기간 4년 이상은 그

이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신발 및 가방은

보유 기간 8～10년의 경우가 버리기 어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류처럼 보유 기

간 3년 이하인 짧은 보유기간인 경우가 그 이상

의 보유기간에 비해 버리기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는 의류와는 달리 오히려 어려움 정도가 낮

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는 추후 연구에서 제품관

여도와 같은 변수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보유 특성(보유 비중 및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른 버리기 어려움 요인

소비자들의 사장 패션제품에 대한 보유 비중

과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라 버리기 어려움 요인

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패션제

품의 버리기 어려움 요인을 요인분석을 이용해

추출하였다. 버리기 어려움 요인은 <Table 8>에

서와 같이 정서적 연관성 요인, 향후 활용가치

잔존 요인, 관리여력 부족 요인, 유행가치 잔존

요인, 경제적 가치 잔존 요인의 5개 요인으로 확

인되었고 이들 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

은 57.7%였다.

먼저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비중에 따라 버리

기 어려움의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

과, <Table 9>에서와 같이 보유 비중에 따라 품

목별로 버리기 어려움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의류, 신발,

가방 모두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각 버리기 어

려움 요인이 더 많이 고려되는 가운데, 특히 향

후 활용가치 잔존 요인의 고려 정도가 다른 요

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는 모든 어려움 요인에 대

해 보유 비중 10%를 경계로, 보유 비중 10% 이

상인 소비자들이 10% 미만인 소비자들에 비해

이들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도 향후 활용가치 잔존 요인을 제외하고 나

Proportion of possessed

Fashion items
Less than 10% 10～less than 30% over 30% F-value

Clothing 2.497c 3.165b 3.594a 24.092***

Shoes 2.832b 3.069b 3.431a 14.944***

Bag 2.851b 3.101ab 3.340a 9.484***

***p<.001, Scheffe test results a>b>c

<Table 7> The difference in discarding difficulty according to the longest number of years possessed of unused fashion

goods

Longest number of years

Fashion items
2～3 years 4～5 years 6～7 years 8～10 years

over 11

years
F-value

Clothing 2.760b 3.119ab 3.147ab 3.260a 3.461a 6.822***

Shoes 2.850b 3.232ab 3.191ab 3.488a 3.079ab 5.758***

Bag 2.896b 3.121ab 3.150ab 3.339a 3.188ab 2.905*

***p<.001, *p<.05, Scheffe test results a>b

<Table 6> The difference in discarding difficulty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unused fashio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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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4개 요인 모두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어

서 의류처럼 보유 비중 10% 이상인 소비자들이

10% 미만인 소비자들에 비해 이들 요인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방은 향후 활용가

치 잔존 요인과 경제적 가치 잔존 요인을 제외

하고 정서적 연관성 요인, 관리여력 부족 요인,

유행가치 잔존 요인의 3개 요인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정서적 연관성 요인, 관리여력 부

족 요인은 보유 비중 10% 이상인 소비자들이

10% 미만인 소비자들에 비해 이들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하였고, 유행가치 잔존 요인은 보유 비

중 30% 이상인 소비자들이 그 이하 비중 보유

소비자들에 비해 이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라 버리기 어

려움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Table 10>에서와 같이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의 경우, 향후 활용가

치 잔존 요인, 관리여력 부족 요인, 유행 가치

잔존 요인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어, 활용가치

잔존 요인 및 유행 가치 잔존 요인은 대체로 보

유 년 수가 길수록 이들 요인이 더 고려되었고,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Emotional

Attachment

I had used it when I was happy.

It gives me confidence.

It’s a present.

It brings me peace.

It holds my memories.

I used it on a special day(wedding, anniversary, etc).

I can use it on important occasions (social occasions).

People around me have complimented it.

.718

.689

.644

.642

.625

.602

.568

.546

4.304
17.2

(17.2)
.861

Usefulness in

the Future

I might use it again.

The condition of the product (stitching, fabric, color,

etc) is good.

I am not tired of it yet.

It would be expensive to purchase a similar item in

the future.

It fits my image.

.753

.653

.646

.581

.504

2.732
11.0

(28.2)
.765

Lack of

organizing

skills

I am lazy.

I don’t know where my clothes (fashion items) are.

I have no time to tidy up.

I don’t know the correct method of getting rid of it.

Getting rid of it makes me feel guilty.

.785

.734

.732

.564

.478

2.603
10.4

(38.6)
.722

Fashion value

The design is difficult to find elsewhere.

It is still fashionable.

It expresses my individuality well.

I feel that the fashion trend might come around yet.

.752

.709

.574

.556

2.457
9.8

(48.4)
.743

Economic

Value

It is a product from a famous brand.

It was expensive.

Its quality is good when compared to what I paid for it.

.811

.768

.483

2.316
9.3

(57.7)
.746

<Table 8>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in discarding difficulty of unused fashio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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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items

Factors of discarding

difficulty
2～3 years 4～5 years 6～7 years

8～10

years

over 11

years
F-value

Clothing

Emotional Attachment 2.662 2.629 2.819 2.866 2.861 1.989

Usefulness in the Future 3.194b 3.352ab 3.300ab 3.408ab 3.552a 2.769*

Lack of organizing skills 2.627b 2.705ab 2.911a 2.743ab 2.704ab 1.742*

Fashion value 2.724b 2.768b 2.913ab 3.052ab 3.190a 4.495**

Economic Value 2.819 3.077 3.125 3.076 3.116 1.987

Shoes

Emotional Attachment 2.648 2.747 2.820 2.907 2.778 1.329

Usefulness in the Future 3.220 3.393 3.374 3.494 3.411 1.965

Lack of organizing skills 2.646 2.728 2.794 2.781 2.633 1.016

Fashion value 2.698b 2.897ab 3.000ab 3.148ab 3.222a 4.694**

Economic Value 2.842 3.181 3.043 3.177 3.148 2.996

Bag

Emotional Attachment 2.676 2.685 2.725 2.880 2.893 1.330

Usefulness in the Future 3.245 3.345 3.368 3.412 3.400 .891

Lack of organizing skills 2.661 2.730 2.778 2.789 2.641 .692

Fashion value 2.794b 2.809b 2.890ab 3.034 3.074 1.708

Economic Value 2.817b 3.091ab 3.103ab 3.109ab 3.235a 2.769*

***p<.001, **p<.01, *p<.05, Scheffe test results a>b

<Table 10> The difference of factors in discarding difficulty according to the longest number of years possessed of

unused fashion goods

Fashion

items
Factors of discarding difficulty Less than 10%

10～less than

30%
over 30% F-value

Clothing

Emotional Attachment 2.490b 2.774ab 2.894a 5.173**

Usefulness in the Future 3.137b 3.356ab 3.503a 4.211*

Lack of organizing skills 2.313b 2.806a 2.867a 13.363***

Fashion value 2.663b 2.921a 2.924a 3.052*

Economic Value 2.633b 3.090a 3.182a 8.214***

Shoes

Emotional Attachment 2.533b 2.775a 2.926a 9.664***

Usefulness in the Future 3.265 3.320 3.431 1.919

Lack of organizing skills 2.507b 2.786a 2.914a 10.366***

Fashion value 2.688b 2.923a 3.041a 6.841**

Economic Value 2.767b 3.106a 3.208a 9.175***

Bag

Emotional Attachment 2.622b 2.728a 2.876a 3.787*

Usefulness in the Future 3.274 3.333 3.396 .991

Lack of organizing skills 2.522b 2.781a 2.882a 7.979***

Fashion value 2.777b 2.825b 3.061a 4.702**

Economic Value 2.941 2.989 3.159 2.067

***p<.001, **p<.01, *p<.05, Scheffe test results a>b

<Table 9> The difference of factors in discarding difficulty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unused fashio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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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여력 부족요인은 대체로 고려 정도가 낮은

가운데 보유 기간 6～7년 소비자들에게 가장 높

게 고려되었다. 사장 의류 보유에 대한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의류는 향후 활용가치나 유행가

치가 남아있는 경우 버리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

게 만드는 영향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신발은

유행가치 잔존 요인에 대해서만, 가방은 경제적

가치 잔존 요인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이들 요인을 더 고려하는 것

으로 나타나 신발은 유행가치가, 가방은 경제적

가치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게 만드는 요

인으로 보인다.

3) 보유 특성(보유 비중 및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른 버리기 어려움 소비자 유형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비중과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라 버리기 어

려움 소비자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군집분석을 이용해 버리기 어려움 요

인을 기준으로 버리기 어려움 소비자 유형을 파

악하였다. 버리기 어려움 소비자 유형은 <Table

11>에서와 같이 버리는데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버리기 어려움 저소비자 집단”, 정서적 연관성

을 크게 고려하는 “정서적 연관성 고려 소비자

집단”, 향후 활용 및 경제적 가치를

크게 고려하는 “향후 활용가치 및 경제적 가

치 고려 소비자 집단”의 3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보유 비중과 버리기 어려움 소비자 유형

과의 관계를 보면, <Table 12>에서와 같이 보유

비중에 따라서 의류와 신발은 버리기 어려움 소

비자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가방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방의

경우 사장 제품 보유 비중이 30% 미만인 소비

자들은 버리는데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고, 보유 비중이 30% 이상인 소비자들은 정

서적 연관성을 이유로 버리는데 어려움을 갖는

경향이 있었으며, 보유 비중이 낮은 10% 미만

소비자들은 버리는데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소

비자들도 있지만 제품의 향후 활용가치 및 경제

적 가치에 대한 고려 때문에 버리기 어려움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유 최장 년 수와 버리기 어려움

소비자 유형과의 관계는 <Table 12>에서와 같이,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라서 신발과 가방은 버리

기 어려움 소비자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지만 의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사장 의류를 2～3년 정도 짧게 보유하는

소비자들은 버리는데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있

었고, 4～5년 정도 보유하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향후 활용가치 및 경제적 가치 때문에 버리는데

Types of consumers

Factors of

discarding difficulty

Consumers that have

less difficulty in

discarding

(n=101)

Consumers that

consider emotional

attachments

(n=169)

Consumers that

consider future use or

economic value

(n=96)

F-value

Emotional Attachment -.635b .650a -.476b 105.008***

Usefulness in the Future -.921c .109b .778a 120.681***

Lack of organizing skills -.162b .201a -.184b 6.576**

Fashion value -.167b .416a -.558c 37.137***

Economic Value -.418b -.137b .680a 39.468***

***p<.001, **p<.01, Scheffe test results a>b

<Table 11> The types of consumers in discarding difficulty of unused fashion goods



소비자들의 사장 패션제품 보유 특성에 따른 버리기 어려움 행동 연구

- 85 -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며, 보유 기간이

긴 11년 이상인 소비자들은 제품과 자신과의 정

서적 연관성 때문에 버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장 패션제품 보유 특성에 따른 의복행동 특성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비중 및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라 평소 패션제품 정리행동 및 향후 버

리기 변화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해, <Table 13>에서와 같이 평소 정리행

동 및 향후 버리기 변화의도를 측정하였다. 이

두 변수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각 .890 및

.792로 내적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비중에 따라 평소

정리행동 및 향후 버리기 변화의도에 유의한 차

Variables
Fashion

items
Classification

Consumers that

have less difficulty

in discarding

Consumers that

consider emotional

attachments

Consumers that

consider future use

or economic value

χ²

Proportion

of

possessed

Clothing

Less than 10% 28a(28.1b) 53(47.1) 21(26.8)

102.010～less than 30% 43(36.4) 54(61.0) 35(34.6)

over 30% 30(36.4) 62(61.0) 40(34.6)

Shoes

Less than 10% 25(16.6) 24(27.7) 11(15.7)

7.57210～less than 30% 68(75.3) 130(126.1) 75(71.6)

over 30% 8(9.1) 15(15.2) 10(8.7)

Bag

Less than 10% 38(33.1) 46(55.4) 36(31.5)

9.501*10～less than 30% 43(39.2) 63(65.6) 36(37.2)

over 30% 20(28.7) 60(48.0) 24(27.3)

Longest

number of

years

Clothing

2～3 years 34(26.5) 44(44.3) 18(25.2)

17.991*

4～5 years 26(27.3) 36(45.7) 37(26.0)

6～7 years 20(19.9) 33(33.2) 19(18.9)

8～10 years 13(14.6) 26(24.5) 14(13.9)

over 11 years 8(12.7) 30(21.2) 8(12.1)

Shoes

2～3 years 49(38.4) 58(64.2) 32(36.5)

15.208

4～5 years 24(29.5) 45(49.4) 38(28.1)

6～7 years 17(19.3) 35(32.3) 18(18.4)

8～10 years 7(8.8) 19(14.8) 6(8.4)

over 11 years 4(5.0) 12(8.3) 2(4.7)

Bag

2～3 years 36(31.7) 55(53.1) 24(30.2)

6.153

4～5 years 23(22.4) 33(37.4) 25(21.2)

6～7 years 22(23.2) 37(38.8) 25(22.0)

8～10 years 14(14.3) 24(24.0) 14(13.6)

over 11 years 6(9.4) 20(15.7) 8(8.9)

a(Observed frequency), b(Expected frequency)

*p<.05

<Table 12> The difference of consumer types in discarding difficulty according to the proportion and the longest number

of years possessed of unused fashio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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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Table 14>에서와

같이 신발 및 가방은 평소 정리행동 및 향후 버

리기 변화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의류는

향후 변화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사장 의류 보유 비중이 30% 이상인

소비자들은 이 보다 보유 비중이 낮은 소비자들

에 비해 향후 버리기 변화의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Table 6>의 보유 비중

이 높은 소비자들의 버리기 어려움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해 볼 때, 사장 의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버리기 어려움

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버리고자 하는 의도도 큼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라 평소 정리

행동 및 향후 버리기 변화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Table 15>에서와 같이

가방은 평소 정리행동 및 향후 버리기 변화의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의류와 신발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 정리행동은 의류

와 신발 모두 보유 기간이 가장 긴 11년 이상

소비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의류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버리기 변화의도도

증가하는 가운데 보유 기간 11년 이상 소비자들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제품의 이러

한 보유 기간에 따른 버리기 변화의도를 <Table

7>의 버리기 어려움 정도와 관련해 보면, 사장

Proportion of possessed

Fashion items
Less than 10%

10～less than

30%
over 30% F-value

Clothing
Usual organizing activities 3.8467 3.6271 3.7394 2.237

Intention to change discarding habits 3.4750b 3.6245b 3.9545a 4.802**

Shoes
Usual organizing activities 3.7667 3.5986 3.6673 1.624

Intention to change discarding habits 3.5792 3.6021 3.7260 1.319

Bag
Usual organizing activities 3.7681 3.5973 3.6766 1.641

Intention to change discarding habits 3.5841 3.5788 3.7477 2.020

**p<.01, Scheffe test results a>b

<Table 14> The difference of usual organizing activities and intention to change discarding habits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unused fashion goods

Variables Items Cronbach's α

Usual organizing

activities

I usually hang up or fold my clothes after taking them off.

I usually put the clothes that need washing in a laundry basket(a designated

place).

I usually fold clean clothes and put them inside closets or drawers.

I usually do not leave clothes (bags, shoes, etc) lying around.

I usually leave my shoes neatly arranged in front of the door, or in a shoe

closet, after I take them off.

.890

Intention to

change

discarding habits

I want to make a habit of organizing and throwing out goods that I do not

use often.

I will organize goods I do not use often and throw away the ones that need

to be thrown away.

.792

<Table 13> Usual organizing activities and intention to change discarding habi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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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보유 기간이 긴 소비자들은 버리기 어려움

정도도 크지만 한편으로 버리고자 하는 의도도

크게 가짐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최근 수년 동안 패스트패션이 패션시장의 주

요 소비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한 철만 입고

버리는 가벼운 소비 혹은 과다 소비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새 제품뿐만 아니

라 미처 충분히 사용하지도 않은 많은 제품들을

집안에 그대로 방치 혹은 보관하고 있으며, 한편

으로는 제품이 갖는 여러 물리적 기능이나 심리

적, 상징적 속성으로 인해 잘 버리지도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패션제

품 사장행동에 관심을 갖고 사장 특성(보유 비

중 및 보유 최장 년 수)과 버리기 어려움 행동

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사장 패션제품 보유 비중은 의

류가 신발 및 가방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어, 의

류의 경우 64.2%의 소비자가 20% 이상 보유하

고 있었고, 신발과 가방은 약 50% 이상의 소비

자가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최장

년 수는 의류와 가방이 신발에 비해 다소 오래

보유되는 경향이 있었고, 세 품목 모두 53.2～

67.2%의 소비자가 7년 미만 보유하였으나 8년

이상 장기 보유는 의류와 신발이 각각 27.1%,

23.5%, 가방은 16,6%의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유 비중과 보유 최장

년 수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의류는 성, 결혼여부, 연령, 동거 가족 수,

소득에 따라서, 신발은 성, 결혼여부, 연령, 월

패션제품 지출비에 따라서, 가방은 연령, 소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사장 패션

제품의 보유 비중 및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른

버리기 어려움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대체

로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보유 최장 년 수가 길

수록 버리기 어려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보유 비중에 따른 버리기 어려움 요인

고려 정도는 대체로 세 품목 모두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높았고, 특히 의류는 버리기 어려움 요

인 모두에 대하여 고려하는 정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그러나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라서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버리기 어려움 요인 고려

정도는 의류의 경우 활용가치 잔존 요인, 관리여

Longest number of years

Fashion items

2～3

years

4～5

years

6～7

years

8～10

years

over 11

years
F-value

Clothing

Usual organizing activities 3.550b 3.630b 3.725ab 3.574b 4.057a 4.142**

Intention to change discarding

habits
3.469b 3.732ab 3.611ab 3.651ab 3.750a 2.050*

Shoes

Usual organizing activities 3.538b 3.766ab 3.637b 3.763ab 4.144a 3.524**

Intention to change discarding

habits
3.532 3.780 3.614 3.641 3.528 1.907

Bag

Usual organizing activities 3.644 3.598 3.752 3.646 3.800 .734

Intention to change discarding

habits
3.491 3.704 3.607 3.769 3.765 2.088

**p<.01, *p<.05, Scheffe test results a>b

<Table 15> The difference of usual organizing activities and intention to change discarding habits according to the

longest number of years possessed of unused fashio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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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부족 요인, 유행 가치 잔존 요인에 대해서,

신발은 유행가치 잔존 요인에 대해서, 가방은 경

제적 가치 잔존 요인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비중 및 보유 최장 년 수에 따른 향후 버

리기 변화 의도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의

류는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보유 최장 년 수가

길수록 향후 변화의도가 높았으나 신발과 가방

은 향후 변화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 중 자신이 소유하

고 있는 의복의 약 1/3 정도를 사장시키고 있는

소비자가 전체 소비자의 38.4%나 되고 이는 신

발의 28.5%, 가방의 29.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유 최장 년 수에 있어서도 의

류는 8년 이상 장기 보유자가 27.1%로 신발

13.6%, 가방 23.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장

의류의 이러한 높은 보유 비중 및 장기 보유 경

향은 의류가 신발이나 가방에 비해 대체로 부피

나 무게 면에서 보관이 용이하고 <Table 6>에서

처럼 버리는데 어려움을 더 크게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사장 의류를 많이 그리고 오래 보

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Table 14> 및 <Table

15>에서처럼 앞으로 잘 버리고 싶은 습관을 들

이고 또한 잘 버리고 싶은 의도도 큰 것으로 나

타나, 의복의 재활용, 집안 정리 및 주거 공간

확보, 잘 버리지 못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의 해소

를 위해서도 변화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

니라 일정의 외부 도움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재 전국적으로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많은

의류가 폐기 또는 재활용되고 있고, 최근의 업사

이클링 또는 라사이클링 운동도 활성화되고 있

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집밖으로 배출되지 못하

고 보관되어 있는 패션제품도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활용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보관 제품 중 어떤 것은 유행 가치나 경제

적 가치 혹은 물리적 사용가치가 아직 많이 남

아 있어 바로 폐기 처분시키기에는 상당한 부담

이 따르기도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가치가 남

아있는 물건 혹은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는 물건

은 타인에게 잘 활용되기를 바라거나 또는 약간

의 경제적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세컨드 핸

드샵이나 플리 마켓 등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선행연구에서(Kim et al., 1998) 사장 의류에 대

한 책임과 행동 변화는 소비자 개인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된 것처럼 사장 의류를

과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처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

한편 심리적으로 버리기 어려움 성향이 높은 소

비자들 또는 물건에 집착하여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강박의 소비자들에

게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관심과 도움 장치가 필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로

각 지역에 비치된 의류수거함에 다양한 물건 처

리 방법 또는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안내 등과

같은 시, 군, 구청의 홍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

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 구매하는 패스트패션이

사회와 환경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이

를 환기시키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의류, 신발, 가방 모두

사장 제품을 버리는데 있어서, 소비자 자신과의

정서적 연관성이나 관리여력 부족, 남아있는 유

행 가치나 경제적 가치보다는 향후 활용 가치에

대한 고려 때문에 버리기 어려움을 더 크게 느

끼고, 특히 의류제품에서의 버리기 어려움은 사

장 제품의 보유 정도(비중 및 기간)가 높을수록

이 가치를 더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사장 의류를 보다 많이,

보다 오래 보유하는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향후

활용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한 이들이

버리기 어려움을 크게 갖고 있고 향후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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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도도 높다는 면에서 이들의 버리기 어려

움을 해소시켜 줄 방법론에 대한 향후 심도 깊

은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사장 패션제품의 보유 특성에 따른 소

비자 군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들의 버리기 어

려움 해소와 관련한 이슈를 제기하였다는 점에

서 향후 연구에 활용되리라 본다.

본 연구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패션제품의

사장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버리기 어려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장 현황 및 버리기 어려움

은 성 및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대상을 세분화하

여 세분집단의 구체적인 사장 행동 및 버리기

어려움 행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

지 많은 선행연구들이 패션제품의 폐기에 관심

을 기울였으나 패션제품 중 상당수는 잘 사용되

지 않으면서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

므로 소비자들의 버리지 못하는 행동의 결정요

인을 탐색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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